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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을 개창한 의천 대각국사가 출가하고 열반

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 영통사가 천년의 베일을 벗고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천태종에서 영통사

복원에 쓰이는 46만장의 기와를 지원하게 된 인연으

로현장을개방했기때문이다.

정겨움과어색함이공존하는북녘산하

12월 1일 3차 기와 지원단과 함께 오전 9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여 남측 구간을 넘어서니‘여

기부터는 개성입니다’라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개성

시내까지는18km의거리이니바로지척이다. 북측출

입국 관리소 병사들의 무뚝뚝함이 긴장을 자아내고

시간을 끌었지만 처음 찾는 북한의 산하는 화창한 날

씨로우리일행을맞이해주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가는 농촌과 도심에는 많은 사람

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녔고, 소 달구지나 조그

만 손수레를 끌며 짐을 나르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일행이 흔드는 손에 답례하여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

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숨어서 훔쳐보기도 한다.

벌써 3차례 기와 지원 차량을 보니 이제는 많은 이들

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비록 남루하지만 우

리의옛모습을떠올리게하는정겨움도묻어난다.

하지만지어진지오래되어이미낡은커다란건물마

다, 그리고 지나는 길목마다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붉

은색의구호들은다른세상에와있음을깨닫게했다. 

고증에의해복원되고있는불사현장

영통사가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언덕에서 멀리 바

라보는 영통사는 오관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웅장한 사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영통사를 감싸

고 있는 오관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보배관을 쓰고

있는모습이라하여붙여진이름이라고한다.  

1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영통사에 도착한 일행은

대각국사 비석 앞에서 물품 인도 인수서에 서명하는

간단한 전달식을 가졌다. 사찰의 회랑 곳곳에는 아직

올리지 못한 기와와 양생중인 기와들이 쌓여 있다.

멀리서 볼 때와는 달리 가까이서 본 공사 현장은 매우

거칠었고, 아직도많은공정을남기고있는듯했다.

우리를 안내한 복원공사 총감독 김영균(�永均)씨

는 역사적인 영통사가 철저한 고증에 의해 복원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각국사비와 5층석탑과 동삼층탑,

서삼층탑, 당간지주만이 남아있던 곳을 지난 98년 일

본의 다이쇼(大井)대학 고고학팀과 함께 발굴작업을

벌여 5~6미터 지하에 묻혀있던 기초를 발견함으로써

본격적인복원에나서게되었다는것이다.

건평3400평에이르는고려왕실원찰
영통사의 총 부지는 6만 평방미터, 복원되는 28채

의건평은총3400평방미터다.  복원된영통사가람배

치를 보게되면 좌측을 중심 축선으로 하여 당간지주

를 왼쪽으로 두고 남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면 중문

이 나온다.  중문 양옆으로는 종을 걸 종루와 경루가

세워져 있고, 중문 안에 부처님을 모실 보광원이 자리

하고 있다.  2층 양식의 단일 건물인 보광원은 대웅전

에 해당하는 건물로 영통사에서 가장 큰 전각이다.

보광원 앞에는 오층석탑이 서 있고, 양옆으로 삼층석

탑이 함께 세워져 있다.  그런데 석탑들은 아직 제자

리를 못잡은 듯 보광원 앞에 너무 바짝 붙어 있다. 3개

의 석탑은 기단과 상륜이 모두 유실되었는데 이를 복

원하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형상이 되도

록재배치할계획이라고한다.

보광원 뒤로는 중각원이 들어서 있다.  중각원은 경

을 강하던 강당으로 고려사에도 50여차례 강의가 진

행되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중각원 뒤에는 일명

행궁이라고 부르는 숭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숭복원

은 고려 왕실에서 영통사를 참배하러 왔을 때 왕들이

묵었던 행궁으로써 사찰과는 별도의 회랑을 통해 구

별하고 있다. 이것은 영통사가 고려 왕실에서 어떤 사

찰보다 많은 참배를 다녀간 사찰이라는 것을 말해주

는증거이기도하다.  

영통사가 고려 왕실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려 태조

왕건때 부터이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집안을 부흥시

킨 왕씨의 발상지인 이곳에 조상들이 지었던 조그만

암자를숭복원이란이름의국가사찰로만들었다가다

시 확장하며 영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런 연유로

영통사는고려왕실의원찰이되었으며, 왕자였던대각

국사의출가도영통사에서이루어지게된것이다. 

천년모습대각국사부도∙묘터남아

당간지주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대각국

사의 부도를 모신 경선원이 자리잡고 있다.  대각국사

의 부도는 천년의 모습을 간직한 옛모습의 축대와 계

단위에 모셔져 있어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

다.  남쪽에도 선암사의 대각암에 대각국사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대각국사

를 기리는 역사적 사실만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

고 있다.  더구나 영통사에는 대각국사의 묘소가 남아

있다고 한다.  1101년 열반에 든 대각국사 유해를 20

년이 지난 1121년 다비하여 부도를 모시고 1125년에

는 대각국사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중문 우측으로

난길을따라올라가면묘터가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통사는 그 자취들

만으로 세월을 거슬러 오르게 한다.  영통사 입구에

있는 영통교 밑에는 큰 바위에 오관산 영통동문이라

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곳이 오관산 영통

사 입구라는 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정경은 조선 후기의 화가 강세황이 그린 진경

산수화인 <영통동구도(�通洞口圖)>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을짐작할수있다.

한반도가 분단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남북이 한

마음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인 영통사를 복원하는 일에

나섬으로써, 통일불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천태종의

통일기와 지원불사는, 첫걸음은 미미할 지라도 남북

평화통일을 여는 물줄기를 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

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남북이 하나되어 손

을 맞잡는 날, 영통사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남

을것이다. 도움말-한기선편집부장<월간금강> 

도량 장엄…통일 가까이
대각국사 출가∙열반한 성지

천태종, 46만장 기와 지원

평화통일 한 몫 자부심

개성 영통사 복원 현장

◇한창복원불사가진행되고있는개성영통사전경(위)과주법당에해당하는보광원(아래). 대웅전이복원되기전터를지키고있는3기의석탑(가운데)이애처로워보인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庚金 : 거친 원광석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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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